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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dental hygienists' 
flexibility by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dental hygienis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resilien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8 to 22, 2018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was administered to 132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and dental hospitals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
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program. 
Results: First,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resilience of dental hygienists were all found above average. Second, the resilience of dental 
hygienis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0.719, 
p<0.001), job satisfaction (r=0.328, p<0.001),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0.519, p<0.001). 
Thir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9.87, p<0.001)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3.30, 
p<0.01)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resilience of dental hygienists. Conclusions: In 
order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dental hygienists,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ways to 
enhance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urthermor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that are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for dental institutions to create a desirable organizational culture.

Key Words: Dental hygienists, Interpersonal relation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Resilience

J Korean Soc Dent Hyg 2019;19(6):983-92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4          pISSN : 2287-1705          eISSN : 2288-2294
Copyright © 2019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dissertation from Silla University.



984 ̇  J Korean Soc Dent Hyg 2019;19(6):983-92 박신홍・강현경 / 치과위생사의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85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4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4

색인: 인간관계, 조직, 직무만족, 치과위생사, 회복탄력성

서론
최근 의료시장의 경향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급변하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직무 내용

과 직무 환경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1]. 치과의료기관의 전문화로 구강질환 예방,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진
료 보조업무를 담당해 왔던 치과위생사의 역할 또한 치과의료기관의 경영 및 전반적인 물적, 인적 자원의 관
리와 같은 조직관리자와 협력자로서의 활동까지 요구 받고 있으며, 병원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은 심한 정신
적, 육체적 긴장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1,2].

치과 진료실에서는 수준 높은 진료와 질 높은 서비스 등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높은 집중도를 요하
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업무의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스스로의 감정 통제를 요구받게 되는 치
과위생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정 노동이라는 정신적 갈등이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3,4]. 감정노동의 
반복은 치과구성원들을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이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따
라서 의료 환경에서는 치과 의료 생산성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6]. 최근의 급변하는 복잡한 환경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경영관리 유효성 측면에서도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7].

회복탄력성이란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
향으로 그 환경을 이용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능력을 의미한다[8].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상
자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강점을 통해 위험 상황 이전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긍정적 적응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적응 수준의 차이는 회복탄력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8], 이는 개
인이 타고 나는 것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나 교육 등의 영향을 통해 향상되기도 한다[9].

인관관계능력은 타인의 감정, 느낌이나 마음을 잘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10]. 인간관계능력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적응력을 높이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직무만족과 집단
의 응집력 등에 영향을 미치며[11],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감성지능 외에도 탄력적이고 유연한 개인의 
특성인 자아탄력성을 필요로 한다[12]. 김[8]은 인간관계능력을 키움으로써 사회적 연결성이 내면화되어 강
한 회복탄력성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간호사의 인간관계능력과 회복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간호사 개인의 인간관계능력이 간호조직의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
다[13]. 이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더 건설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조직구성원의 특성과 긍
정적인 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몰입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회복탄
력성에 관한 개념들이 증가하고 있다[14].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 대해 느끼고 있
는 일체감의 정도를 의미한다[15]. 조 등[4]은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음을 밝히면서, 치과위생사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 환경 및 제도적인 개선을 위
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동안 치위생 분야에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회복탄력성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4,16]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회복탄력성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치과위생사의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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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후 연구에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부산, 울산과 경남지역 15개 기관의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법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윤리
적 고려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인 치과위생사들에게 면대 면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방법을 설
명한 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들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와 산출 근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80, 독립변수 11개일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23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무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총 13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IRB NO.1041449-201809-HR-001).

2. 연구도구
1) 인간관계능력
인간관계능력의 측정은 관계성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에 기초하였으며, 장[17]의 연

구에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개 문항으로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
방성과 이해성이라는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인간관계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83 이었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의 측정은 JDI(Job Descriptive Index) 도구를 이[18]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설문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직무요구, 동료지원, 상사지원, 승진과 임금관계라는 5개 하위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60 이었다.

3) 조직몰입
조직몰입의 측정은 Meyer 등[19]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이[18]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설문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계속적 몰입이라는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02 이었다.

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의 측정은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김[8]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KRQ-53(Korean Resilience Quotient Test)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3문항으로 자기조절
능력, 인간관계능력과 긍정성이라는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2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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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

의수준은 0.05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2)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입력 방식을 이용하여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독립변수로,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
로 투입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4세 이하가 53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 52명(39.4%), 30세 이상 27명

(20.5%)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112명(84.8%), 기혼 20명(15.2%)으로 대부분이 미혼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88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사 36명(27.3%), 대학원 과정 및 졸업 8명(6.1%) 순
이었다. 근무경력은 4년 이하가 77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5·9년 37명(28.0%), 10년 이상 18명(13.6%) 순
이었다. 직위는 일반이 95명(72.0%)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관리급(팀장/실장) 24명(18.2%), 책임급(실장/부
장) 13명(9.8%) 순이었다. 월 급여수준은 201만원 이상이 47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171·200만원 45명
(34.1%), 170만원 이하 40명(30.3%)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형태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각각 88명(66.7%), 
44명(33.3%)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2)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yrs) ≤24 53 40.2

25~29 52 39.3
≥30 27 20.5

Marital state Unmarried 112 84.8
Married 20 15.2

Education level College 88 66.7
Bachelor 36 27.2
≥Master 8 6.1

Total clinical career(yrs) ≤4 77 58.3
5~9 37 28.1
≥10 18 13.6

Position General 95 72.0
Middle manager 24 18.2
Responsible manager 13 9.8

Monthly income
(10,000KRW)

≤170 40 30.3
171~200 45 34.1
≥201 47 35.6

Medical institution Dental clinic 88 66.7
Dental hospital 4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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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회복탄력성 수준
인간관계능력 수준은 전체 평균 3.53±0.45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친근감이 3.70±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뢰감 3.65±0.58점, 이해성 3.56±0.64점, 의사소통 3.53±0.67점, 민감성 3.45±0.71점, 개방성 
3.34±0.55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수준은 전체 평균 3.22±0.43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동료지
원이 3.70±0.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사지원 3.49±0.64점, 승진 3.11±0.66점, 직무요구 3.02±0.51점, 임금
관계 2.44±0.73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 수준은 전체 평균 3.28±0.4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계
속적 몰입이 3.47±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몰입 3.26±0.51점, 규범적 몰입 3.09±0.66점 순으로 나
타났다. 회복탄력성 수준은 전체 평균 3.48±0.40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인간관계능력이 3.66±0.43
점으로 가장 높았고, 긍정성 3.47±0.55점, 자기조절능력 3.30±0.45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인간관계능력은 직무만족(r=0.210, p<0.05), 조직몰입(r=0.388, p<0.001) 및 회복탄력성(r=0.719, p<0.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만족은 조직몰입(r=0.661, p<0.001) 및 회복탄력성(r=0.328, p<0.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조직몰입은 회복탄력성(r=0.519, p<0.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

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7.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p<0.001). 인
간관계능력(β=0.611, p<0.001)이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 조직몰입

Tabl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resilience     (N=132)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3.53±0.67

Confidence 3.65±0.58
Friendliness 3.70±0.56
Sensitivity 3.45±0.71
Openness 3.34±0.55
Understanding 3.56±0.64
Total 3.53±0.45

Job satisfaction Job demand 3.02±0.51
Peer support 3.70±0.58
Supervisor support 3.49±0.64
Promotion 3.11±0.66
Wage relationship 2.44±0.73
Total 3.22±0.43

Organizational commitment Emotional immersion 3.26±0.51
Normative immersion 3.09±0.66
Continual immersion 3.47±0.52
Total 3.28±0.48

Resilience Self-regulation 3.30±0.4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66±0.43
Positive 3.47±0.55
Total 3.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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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0.266, p<0.01)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능력(p<0.001)과 조직몰입(p<0.01)은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회복탄력성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치

과위생사의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치과위생사의 인간관계능력 수준은 평균 3.53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
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와 김[11]의 연구에서 인간관계능력의 평균 3.44점(범위 1~5점)보다 높게 나타
났지만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게는 원만한 인간관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인간관계기술은 직장에서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평가된다[20]. 김[8]은 멘토링을 통한 강점 발견과 긍정적 정서 향상 훈련을 통해 
인간관계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 정서의 향상을 통해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인간관계능력
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강점의 발견과 지속적 수행은 커다란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데 이러한 강점의 
발견은 멘토링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멘토링을 강화해줄 수 있는 조직 관리 프로그램이 치과위생사
의 인간관계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수준은 평균 3.22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
구를 사용하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 직무만족의 평균 3.1점(범위 1·5점)과 유사한 결과이
다. 또한 직무만족 수준의 하위요인 중 동료지원이 평균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사지원 평균 3.49점, 승진 
평균 3.11점, 직무요구 평균 3.02점, 임금관계 평균 2.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
과 조직구성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개념
이다[21]. 직무에 만족하는 조직구성원은 조직과 직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조직몰입도 높으며, 높은 직무

Table 3. Correlation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resilience                                                                                                          (N=132)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Job satisfaction 0.210* 1
Organizational commitment 0.388*** 0.661*** 1
Resilience 0.719*** 0.328*** 0.519*** 1
*p<0.05,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resili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                                                                                                             (N=132)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740 0.227 　 3.255 0.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546 0.055 0.611 9.866 0.000

Job satisfaction 0.022 0.071 0.024 0.311 0.756
Organizational 
commitment 0.224 0.068 0.266 3.302 0.001

R2=0.585, Adj R2=0.575, F=60.198, p<0.001, Durbin-Watson=2.047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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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조직의 생산성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22]. 따라서 수준 높은 업무 수행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치과위생사들의 승진, 직무요구 및 임금관계에서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려를 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 수준은 평균 3.28점(범위 1~5점)으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이[18]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의 평균 3.2점(범위 1~5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제반 특성들과 조직구성원의 
충족된 기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고 표출되는 것으로[23] 예측 가능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문
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진과 김[24]의 연구에서 조직 안에 멘토가 있는 경우 조직몰입도가 더 높았으며, 임 등[25]은 병원의 중요한 정
책을 결정할 때 간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반영함으로써 간호사의 조직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몰입도가 낮은 치과위생사가 조직에 애착을 높일 수 있도록 
멘토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자신의 의견
을 조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직무 환경요인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평균 3.48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박 등[26]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 3.37점(범위 1~5점) 및 김 등[27]의 연구에서 회복탄
력성의 평균 3.43점(범위 1~5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한국인의 평균 회복탄력성 점수[8]인 3.68점(범위 
1~5점)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회복탄력성이 낮은 조직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기 힘들며, 어려움과 역경을 기회로 혁신하여 더 성장하는 조직은 조직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을 기반으로 한다[28]. 또한 회복탄력성은 개인적인 특성만이 아닌 환경적·사회적인 특성을 반영
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1]. 선행연구에서 인간존중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28]. 따라서 개인의 적응력 및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도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회복탄력성은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간관계능력과 
조직몰입은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회복탄력성에 영향 요인
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중 직무요구, 동료지원과 임금관계가 부분적으로 회복탄력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 동료지원 및 임금관계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으나,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동료지지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29]와 회복탄
력성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30]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직무
만족이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변수가 아니라면 직무만족이 어떤 변수를 통해 회
복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부산, 울산과 경남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 치과위생사들에게 일
반화하기 어렵고, 성별 및 개인의 성격과 같은 세부적 요인들을 다루지 못한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대상자의 
확대 및 한계점을 보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관계능력이 낮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개인의 강점 발견 및 긍정적 정서 향상을 위한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조직몰입이 낮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조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여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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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치과위생사의 인간관계능력과 조직몰입 향상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역량이 탁월한 조직구성원을 유지하고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측 가
능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 참여권 및 멘토링 제도와 같은 치과의료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을 마련하여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인간관계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회복탄력성의 관련성을 살펴, 치과위생사

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부산, 울산과 경남지역의 치과위생사 13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인간관계능력 수준 평균 3.53점(범위 1~5점), 직무만족 수준 평균 3.22점(범위 1~5점), 조직몰입 수준 평
균 3.28점(범위 1~5점) 및 회복탄력성 수준 평균 3.48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다.

2. 회복탄력성은 인간관계능력(p<0.001)과 조직몰입(p<0.01)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관련성
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참여권 및 멘토링과 같
은 제도 등을 통해 인간관계능력과 조직몰입을 높여,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치과의료기관 및 치
과위생사 조직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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